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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박순 비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회원마당

호스피스 병동에서 힘

들지만,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계신 모든 봉사자님

께 이렇게 짧은 글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걱정 반, 우려 반, 설렘 반, 기

대 반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

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2024년 지금까지 17년이란 시간을 참으로 많은 

환우분들과 가족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함

께 지내며, 살면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배웠고, 진정한 삶과 사랑

과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

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면서 그동안에 당

연하다고 느꼈던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일게 되

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그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뜻있는 의미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

척 소중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게 봉사는 이

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

다. 요즈음은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봉사만 하기를 원하

는 분도 계시는데, 봉사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을 이곳 호스피

스 병동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병동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

지 않아 하게 된 가정 호스피스 봉사는 환우분

에게는 병동보다 편한 집이 저에게는 뭔가 어

색하고 불편한 곳으로 병동에서의 활동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병동에서보

다 더 편안하게 당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

는 환우분과 보호자들을 보면서 이기적이고 부

족한 저에게 그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

회를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매번 아쉬움

이 남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되돌아오곤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 모습

으로 여러 색깔의 향기로 피어나는 곳입니다.

생일을 맞으신 환우분을 위해 병실에 색색의 

풍선으로 생일잔치 장식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환우분과 가족들이 고깔모자도 쓰고, 환우분

이 드실 수는 없지만 예쁜 생일 케이크에 촛불

도 켜고 생일 축하 노래와 좋아하는 노래를 함

께 부르며 생일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병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고깔모자를 쓴 생

일 사진 속 잔잔한 미소를 띠고 계신 환우분

을 보며 “이 사진이 마지막 생일 사진이겠구나.”, 

또 다른 환우분의 꽃잎 휘날리는 나무 아래에

서 활짝 웃고 있는 가족사진을 보며 “저 꼬마 손

녀는 할아버지를 기억할까?”, “저 손녀가 할아

버지와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담

회원마당

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곁에 살아 계시면 

좋을 텐데……” 생각하며 사진을 바라보던 저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져 옵니다. 

우리는 모두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기쁨과 슬

픔, 행복과 불행, 설렘과 두려움, 미련과 아쉬움, 

아픔과 치유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 내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 소중한 시간

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남겨진 이들에게

는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시간이 화해와 용서, 

사랑과 따스함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하느님

께서 주시는 마음의 선물을 가득 담고 오늘 하

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오늘 만나는 호스피스 병동

의 모든 분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만약 오늘이 그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면, �

�제가 오늘 그분들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

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감사함과 고마움을 알

게 해 주신 주님과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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